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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국내 오픈액세스 분야의 지적구조 분석을 위해 동시출현단어 분석을 시행하였다. KCI와 RISS를 
통해 수집한 국내 오픈액세스 관련 연구물 124편의 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제목과 초록에서 총 1,157개의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선정된 키워드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시행하여 3개 영역과 20개 세부 군집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패스파인더 네트워크를 통해 키워드들의 지적 관계를 시각화하였으며, 가중 네트워크를 위한 중심성 
분석을 통해 핵심 키워드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5개의 군집을 도출하고, 다차원 축적 지도상에 
표시함으로써 키워드 간의 상관관계에 따른 지적구조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국내 오픈액세스 분야의 
지적구조를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며, 앞으로 국내 오픈액세스 연구의 방향성을 예측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In this study, co-word analysis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intellectual structure of the domestic 

open access area. Through KCI and RISS, 124 research articles related to open access in Korea were 

selected for analysis, and a total of 1,157 keywords were extracted from the title and abstract. Network 
analysis was performed on the selected keywords. As a result, 3 domains and 20 clusters were extracted, 
and intellectual relations among keywords from open access area were visualized through PFnet. 

The centrality analysis of weighted networks was used to identify the core keywords in this area. 
Finally, 5 clusters from cluster analysis were displayed on a multidimensional scaling map, and 
the intellectual structure was proposed based on the correlation between keyword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visually identify and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predicting the future direction 
of open access research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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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쇄출판 환경에서 전자출판 환경으로의 변

화는 학술 정보를 생성하고, 전달하고 배포하

는데 혁신적인 속도와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학술 저널의 가격은 매년 큰 폭으로 상

승하고 있어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는 많은 

도서관을 재정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있다. 또

한 상업 출판사들이 저작권을 양도받아 배포함

으로써 오히려 학술 커뮤니케이션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새로운 학술정보 유통시스

템이 초래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오픈액세스(Open Access)가 등

장하였다.

오픈액세스란 법적, 경제적, 기술적 장벽 없

이 전 세계 이용자들이 출판된 즉시 온라인상

에서 정보를 복제, 전송, 배포의 방법으로 이용

할 수 있고, 이를 영구히 공공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도록 정보 생산자와 이용자가 정보를 공

유하는 것을 말한다(정경희, 2005). 오픈액세

스 학술지는 저자 측으로부터 논문 처리 비용

(APC)을 받아 출판 비용을 충당하는 대신 독

자에게 무료로 논문을 제공하는 방식을 차용한

다. 오픈액세스는 저작물의 가시성, 독자층, 그

리고 영향력을 극대화함으로써 연구자들에게 

최대의 보상을 제공해 줌과 동시에, 산출 단계

의 구독료 기반 모델이 아닌 투입 단계의 저자 

지불 모델을 적용함으로써 도서관과 개별 구독

자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주는 데 그 목적이 있

다(최재황, 조현양, 2005). 

오픈액세스 운동은 Highwire(1995.6)를 시작

으로 SPARC(1998.6), PLoS Initiative(2000. 

10), BOAI 선언(2002.2), Bethesda 선언(2003. 

4), Berlin 선언(2003.10) 등을 통해 개념이 구

체화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국내 

문헌정보학계에서도 오픈액세스에 관한 논의

가 시작되었으며 최근에는 다른 학문 분야에서

도 오픈액세스라는 주제영역에 많은 관심을 기

울이고 있다. 법학 분야에서는 저작권법 체제

에서의 오픈액세스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

으며, 간호학 분야에서는 국내외 학술지 현황

을 조사하여 오픈액세스를 도입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였다(권서진, 2017). 또한 생명

과학 관련 주제별 오픈 아카이빙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최신의 연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

록 생명과학 문헌정보 네트워크 프로토타입 개

발 연구도 진행되었다(안부영, 송치평, 2005). 

기존의 오픈액세스 관련 연구를 종합해보면 

오픈액세스 학술지 출판 및 유통, 저작권 관련 

법 제도, 오픈액세스 정책 및 제도, 리포지터리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주제영

역과 연관되어 있다. 오픈액세스의 지속적인 

관심과 활발한 연구 활동으로 연구물들이 증가

하고 있는 현실에서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과 

연구 논문들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 및 종합적

인 정리는 연구 활동의 중요한 사전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동향의 파악은 특정 

연구 주제와 관련된 연구 활동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을 줄 수 있

다. 미비한 연구 분야를 파악하고 적절한 연구 

방법을 설정하는 등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연구

를 위해서 연구 방향을 종합적으로 설정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이선

민, 2016).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계량정보학적 연구 방법

을 적용하여 국내의 연구 결과물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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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액세스의 지적구조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을 문헌정보학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전 학문 분야로 연구 영역을 확대하고, 학술논

문뿐만 아니라 학위논문을 포함하여 제목과 초

록에서 키워드를 선정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패스파인더 네트워크(PFnet) 분석, 군집분석, 

다차원척도법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

는 국내 오픈액세스 분야의 학문적 구조와 주

제영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향후 연구의 방향성을 예측하는데 사용

될 수 있을 것이다.

2. 선행연구

그동안 문헌정보학계에서는 연구 동향을 분

석하고 연구 분야를 분류하거나 체계화하여 지

적구조를 파악하려는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됐

다. 문헌정보학 및 세부 주제영역의 연구 동향

이나 지적구조를 규명하는 연구와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설정한 오픈액세스 분야에 관한 

연구 동향 또는 지적구조를 파악하는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박옥남(2011)은 정보조직의 연구 동향 및 

지적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KCI에 등재된 417편

을 대상으로 내용분석 및 네트워크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정보조직의 연구 동향, 주요 용어, 주

요 연구자, 주요 연구기관을 밝혀 정보조직 분

야의 기초지식을 마련하였다. 최이랑(2014)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DBpia에 등재된 479

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기록관리학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내용분석과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주요 연구 주제 및 키워드, 주요 연구기관을 밝

혀 기록 관리학의 지적구조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였다. 서상현, 이용구(2018)는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의 4개 학술지를 대상으

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논문 705편에 대

해 동시출현단어 분석을 시행하여 지적구조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메타데이터, 아카이브, 

토픽 모델링, FRBR 및 목록 규칙, 정보 서비

스, 그리고 정보 활용능력의 6개의 그룹을 도출

하였다. 조효정, 이용구(2018)는 LISTA에 등

재된 빅데이터 관련 문헌 587편을 대상으로 동

시출현단어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6개의 

중심 주제와 세부 주제영역을 파악하여 국외 

문헌정보학 분야의 지적구조를 규명하였다.

국외 연구로는 Ding와 Chowdhury와 Foo 

(2001)가 1987년부터 1997년까지 정보검색 분야

의 3,325개의 논문을 분석하였다. 동시출현단어 

분석을 통해 정보검색 분야의 세부 주제영역을 

파악하여 지적구조를 규명하였다. Ravikumar와 

Agrahari, Singh(2015)는 Scientometrics 분

야의 지적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915개의 논문을 대상으로 동시출현

단어 분석, 클러스터링 및 다차원 축적 지도를 

통해 연구 분야의 속성을 확인하였다. Sedighi

와 Jalalimanesh(2014)는 2001년부터 2010년

까지 Web of Science에 등재된 지식 관리 분

야의 50,862개의 논문을 대상으로 국제적 연구 

동향을 파악하였다. 동시출현단어 분석을 통해 

지식 관리 분야의 지적구조에 대한 시각적 개

요를 제공했다. Oliveira et al.(2015)은 2001년

부터 2012년까지 Web of Science에 등재된 

276개의 논문을 바탕으로 포르투갈의 문헌정보

학 분야의 주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저자 

키워드 및 동시출현단어 분석을 통해 가장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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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연구되는 세부 주제가 academic libraries

와 information literacy임을 규명하고, Portugal

이 다른 많은 주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

견했다. Olmeda-Go´mez와 Ovalle-Perandones, 

Perianes-Rodrı´guez(2017)은 스페인의 문헌

정보학 연구 동향 및 지적구조를 파악하기 위

해 1985년부터 2014년까지 Web of Science에 

등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동시출현단어 분석과 

동시인용 분석을 적용하여 9개의 주제영역을 제

시하였다. Onyancha(2018)은 1971년부터 2015

년까지 문헌정보학 분야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

기 위해 101,886개의 논문을 대상으로 동시출

현단어 분석을 통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문헌정보학 분야의 시

기별 연구 주제를 파악함으로써 교육 커리큘럼 

형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하였다. Mokhtarpour

와 Khasseh(2020)는 1990년부터 2016년까지 

문헌정보학의 지적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동시출

현단어 분석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6개의 클러

스터로 주제영역을 제시하였다. Xu와 Ma(2021)

는 중국의 문헌정보학 연구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CAJN에 등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동시출현단어 분석, 클러스터 

분석, 다차원 축적 지도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17개의 클러스터를 제시하였으며 최근 5년간 

전자정부, 독서 증진, 소셜미디어와 같은 연구 

주제가 높은 관련성을 가지고 등장했음을 확인

하였다.

한편, 오픈액세스 분야의 연구 동향 또는 지

적구조를 파악하는 연구는 다음과 같다. 서선

경, 정은경(2013)은 동시출현단어 분석을 기반

으로 오픈액세스 분야의 지적구조를 규명하였

다. 이를 위해 1998년부터 2012년 7월 사이의 

Web of Science에 등재된 문헌정보학 범주의 

479편의 논문을 수집하였다. 논문의 제목과 초

록에서 명사구 형태의 키워드를 8,643개를 추

출하였으며, 최종 84개의 키워드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시행하였다. 키워드 간의 관

계를 패스파인더 네트워크로 시각화하고, 병렬 

최근접 이웃 클러스터링을 이용해 18개의 세부 

주제영역을 밝혔다. 중심성 분석을 통해 전역중

심성과 지역중심성 값이 높은 키워드를 제시하

였다. 다음으로 군집분석을 통한 4개의 군집을 

다차원 축적 지도에 표시하였으며, 키워드 간의 

상관관계에 따른 지적구조를 제시하였다. 이상

의 결과를 종합하여 핵심적인 연구 영역은 오픈

액세스 기반의 학술 출판을 둘러싼 연구들을 중

심으로 기관 리포지터리에 관한 연구 영역, 오

픈액세스 저널과 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실시되

는 계량정보학적 연구 영역들임을 밝혔다.

김선겸 외(2019)는 서선경, 정은경(2013)의 

연구와 비교하여 오픈액세스의 지적구조가 얼

마나 유사하고 변화하였는지 분석하였다. 2013

년부터 2018년 11월 사이의 Web of Science에 

등재된 문헌정보학 분야의 논문 761편을 대상

으로 제목과 초록으로부터 명사구 형태의 키워

드를 추출하였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 기존의 

연구와 달리 13개의 군집이 추출되었으며, 이

전 기간과 비교하여 유사한 방향으로 연구 중

이나 세부 주제 키워드들을 통해 개념 위주가 

아닌 활용 위주의 연구가 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지적 관계를 시각화하여 전역중심성 및 

지역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를 확인하였으며, 군

집분석을 시행하고 결과를 다차원 축적 지도에 

표현하여 키워드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역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들이 군집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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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통한 4개의 군집에서 핵심 키워드로 선정

되었으며, 13개의 군집과 4개의 군집을 비교했

을 때 세부 키워드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핵심적인 연구 영역은 

학술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하는 기관 리포

지터리, 오픈액세스 저널과 이에 대한 분석 영

역임을 밝혔다.

Zhao와 Wu(2014)는 중국의 오픈액세스 연

구 동향 및 지적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동시출

현단어 분석 및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시행했다. 

CNKI에 등재된 1,364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5,095개의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출현 빈도 10회 

이상의 키워드 50개를 최종 선정하여 군집분석

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7개의 군집을 도출하였

으며, ‘Influence of OA over the information 

sharing and scholarly communication’과 

‘Development strategy of OA’가 중국의 오픈

액세스 분야의 핵심임을 밝혔다. 또한 주제-저

자서지결합 분석을 시행하여 주제별 핵심 저자

를 파악하였다. 핵심 저자들은 대학이나 연구

기관의 연구자들임을 알 수 있었으며, 중국 내 

오픈액세스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오픈액세

스 연구를 발전시켜야 함을 당부하였다.

Rodrigues와 Taga, Passos(2016)는 2001년

부터 2015년까지 Scopus에 등재된 347개의 오

픈액세스에 관한 연구를 분석하여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기술적인 통계 방법과 연

역적 내용 분석을 시행한 결과 가장 많이 연구된 

두 가지 주제는 ‘overview, current state and 

growth of OA’와 ‘awareness, perceptions, 

and attitudes toward OA’로 나타났으며, 전

체 연구에서 28.2%와 21.6%를 차지했다. 또한 

오픈액세스의 연구를 Growth, Perception, 

Economics, Impact, Technology, Quality, Legal 

및 Philosophy의 8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연구성

과물을 분류하였다. 그 결과 ‘Growth’가 28.2%

를 차지하여 가장 활발히 연구되는 주제 범주

임을 밝히고 시간 경과에 따른 주제 범주의 발

전 추세를 제시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국내외 

문헌정보학 내에서 연구 동향 및 지적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오픈액세스의 연구 동향 

및 지적구조를 규명하는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

었다. 그러나 수집의 범주를 문헌정보학으로 

한정하였고, 해외 오픈액세스 연구의 지적구조

를 규명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의 연구를 

대상으로, 문헌정보학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전 학문 분야로 연구 영역을 확대해 분석하였

으며 동시출현단어 분석을 활용해 국내 오픈액

세스 분야의 핵심 키워드 간의 관계를 규명하

고, 연결 구조를 식별함으로써 연구 동향에 관

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3. 연구 설계

3.1 데이터 수집 및 키워드 선정

국내 오픈액세스 분야의 지적구조를 분석하

기 위하여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동시출현단

어 분석 방법과 절차를 <그림 1>과 같이 수립하

고 적용하였다.

연구 대상 문헌의 선정을 위해 학술 DB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과 학술연구정보서비

스(RISS)를 사용하였다. 검색 키워드는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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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동시출현단어 분석 절차

액세스’로 하였으며, ‘오픈액세스’, ‘오픈엑세

스’, ‘오픈억세스’, ‘open access’ 등과 같은 유의

어를 포함하여 검색을 진행하였고, 검색되는 

항목들을 모두 수집하였다. 이때, 학위 논문을 

동일하게 학술지에 게재한 경우 중복으로 간주

하고 학위논문을 제외하였으며(최지원, 2016; 

한은형, 박은혜, 2020), 문헌정보학 전공 대학

원생 2명이 참여하여 중심 주제가 오픈액세스

가 아닌 논문을 제거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

쳐 학술논문 100편, 학위논문 29편이 연구 대상

으로 선정되었으나 국문 초록이 없는 5편을 추

가로 제외하였다. 이러한 조건에 따라 최종 연

구 대상으로 학술논문 98편, 학위논문 26편으

로 총 124편을 선정하였다. 연도별 발간 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오픈액세스가 국내에 처음 

등장했던 때는 2003년이었으며, 가장 많은 양

의 연구물의 발간되었던 연도는 2020년으로 총 

17편의 연구가 발간되었다.

한국연구재단의 학술분야분류표 중분류에 따

른 학문 분야별 분포현황은 <표 2>와 같다. 124

편의 논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문헌정보학(85%)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박한우와 Leydesdorff(2014)가 개

발한 KrKwic의 하위 프로그램인 KrWords 프

로그램을 사용하여 키워드의 출현 빈도를 분석

하였다. 색인자 효과를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논문명과 초록에서 키워드를 추출하였으며, 키

워드 정제과정(cleaning)을 통하여 분석이 쉬

운 데이터로 변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특

수기호를 제거하고, 영문을 수정하고, 조사와 

어미를 통일시켰으며, 오타를 확인하는 등의 1

차 키워드 정제과정을 실시하였다. 

2차 키워드 정제과정에서는 작성된 용어들

이 ‘오픈액세스’, ‘오픈 액세스’와 같은 동일어

의 띄어쓰기의 차이, ‘리포지터리’, ‘리포지토

리’, ‘레퍼지토리’와 같이 외국어의 한글 표기이

거나, ‘지식저장소’, ‘리포지터리’와 같이 유의어

로 표기되어 있어 정확한 용어 전달과 통일성을 

높이고자 키워드를 한정하였다. 기관리포지터

리와 리포지터리는 계층 관계를 맺지만 다른 연

구 용어로 사용되므로, 별도의 키워드로 분류하

였다. 키워드 정제 예시는 다음 <표 3>과 같다. 

구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학술논문 1 1 7 6 5 5 3 8 5 6 4 5 3 6 9 4 4 16

학위논문 0 0 0 0 2 1 1 2 4 2 0 1 6 0 3 1 2 1

<표 1> 연도별 발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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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논문 수(편) 비율(%)

문헌정보학 106 85

법학 9 7

신문방송학 2 2

간호학 1 1

경영학 1 1

사회과학일반 1 1

사회학 1 1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1 1

일본어와문학 1 1

학제간연구 1 1

합계 124 100

<표 2> 학문 분야별 발간 현황

정제
예시

전 후

띄어쓰기 오픈 액세스, 기관 리포지터리 오픈액세스, 기관리포지터리

조사 삭제(을/를, 이/가, 와/과, 에서, 

에게, 로, 부터, 까지 등)
정보의 공유, 이용자의 만족도 정보공유, 이용자만족도

괄호 내 약어 및 설명 삭제
저작권관리(DRM), OAK(오픈액세

스코리아)
저작권관리, OAK

유사 

키워드 통합

단순한 개념으로 선택 저자 셀프 아카이빙 셀프아카이빙

불필요한 수식어 삭제
학술적 커뮤니케이션, 오픈액세스의 

주요 특성
학술커뮤니케이션, 오픈액세스특성

동의어 통합

논문게재비용, 논문처리비용, 논문출

판비용, 논문처리수수료, APC
논문처리비용

데이터베이스, 데이타베이스, DB 데이터베이스

CC라이선스, 크리에이티브커먼즈라

이선스, CCL
CCL

오픈액세스 잡지, 오픈액세스 저널, 

OA 학술지, OA 전문 학술지, 오픈액

세스 학술지

오픈액세스학술지

레포지터리, 리포지터리, 리포지토리, 

Repository, 지식정보저장소
리포지터리

학술지, 학술 저널, Journal, Scholarly 

Journal
학술지

구글 학술검색, 구글 스칼라, google 

scholar
구글스칼라

<표 3> 키워드 정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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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KrKwic은 띄어쓰기

에 따라 상이한 단어로 인식하기 때문에 두 개 

이상의 명사가 결합한 복합명사의 경우 하나의 

키워드로 인식될 수 있도록 띄어쓰기를 삭제하

였다. 더불어 연구주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지 않는다고 판단된 ‘제공’, ‘제시’, ‘제안’, ‘고

찰’, ‘경우’, ‘중심’ 등의 불용어를 제거하였다.

최종적으로 124편의 논문에서 1,157개의 유

의미한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빈도 분석 결과 빈

도수 8회 이상의 키워드는 105개였고, 빈도수 6

회 이상의 키워드는 159개였다. 빈도수 7회를 기

준으로 8회와 차이가 나는 9개의 키워드는 결과 

도출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최소 7회 이상의 

빈도로 나타난 114개의 키워드 목록을 작성하였

다. 이후 출현 빈도와 문헌 빈도에 편향되지 않

은 키워드 선정을 위하여 가중치(TFxIDF)를 

계산하였다. 가중치 값이 0.005 이상의 키워드

는 64개였고, 0.003 이상의 키워드는 104개였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결과의 유의미성을 고

려하여 가중치 값이 0.004 이상인 키워드 77개

를 재선정하였다. 최종 핵심 키워드와 빈도수

는 다음 <표 4>와 같다.

3.2 네트워크 분석 및 시각화

본 연구에서는 국내 오픈액세스 분야의 지적

구조를 분석하기 위하여 동시출현단어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를 위해 이재윤의 COOC ver 0.4 

프로그램을 이용해 동시출현빈도 행렬, 빈도를 

정규화한 코사인 유사도 행렬, 피어슨 상관계

수 행렬을 생성하였다. 중심성 분석 등에는 1차 

연관성 행렬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각

화를 위해서는 2차 연관성 행렬을 사용하는 것

이 좋다는 선행연구(이재윤, 2006a; White & 

Griffith, 1981)를 참고하여 코사인 유사도 행렬

은 네트워크 분석에 피어슨 상관계수 행렬은 군

집분석과 다차원 축적 지도 생성에 사용하였다.

코사인 유사도로 정규화된 행렬은 동시출현

빈도를 반영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PFnet 생

성 및 중심성 분석에 사용되었다. 파라미터 값을 

가장 엄격한 조건인 r=∞, q=n-1로 설정해야 

주요 흐름이 표현되기 때문에(Chen, 2006), 이

재윤의 WNET ver 0.4.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PFnet(r=∞, q=n-1)를 형성하였다. 여기에 

병렬 최근접 이웃 클러스터링(PNNC) 알고리

즘을 적용하여 군집분석을 병행하였다. 이재윤

(2006c)이 제안한 PNNC 알고리즘은 각 군집

이 최근접 이웃과 결합하여 적절한 수의 군집

을 자동으로 형성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군집분

석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PNNC 알고리

즘을 적용한 PFnet를 형성하여 국내 오픈액세

스 분야의 지적구조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네트워크 시각화를 위해서는 NodeXL를 사용

하였다.

다음으로 중심성 분석을 시행하였다. 일반적

으로 네트워크 중심성은 전반적인 영향력을 반

영하는 전역중심성과 국지적인 영향력을 반영하

는 지역중심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Freeman, 

1978). 전역중심성(global centrality)은 네트워

크 전체에서 다른 키워드들과 다양하게 연결된 

키워드를 파악해 주는 역할을 하며, 지역중심

성(local centrality)은 네트워크의 각 부분에

서 영향력 있는 키워드를 파악해 주는 역할을 

하므로 지적구조 분석과 같이 국지적인 해석이 

중요한 분야에서는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지수

이다(이재윤,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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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키워드 빈도수 순위 키워드 빈도수

1 오픈액세스 288 40 메타데이터 29

2 학술지 249 41 연구데이터 29

3 기관리포지터리 236 42 저작권법 29

4 연구자 153 43 학술지출판 29

5 리포지터리 148 44 연구기관 28

6 대학 127 45 컨소시엄 28

7 저작권 113 46 개선방안 27

8 도서관 96 47 저작물 26

9 이용자 86 48 논문처리비용 25

10 기관 84 49 전환 25

11 현황 77 50 문헌조사 24

12 대학도서관 70 51 수용요인 23

13 학위논문 57 52 한국연구재단 23

14 사례조사 56 53 라이선스 22

15 출판 56 54 의학 21

16 시스템 55 55 일본 21

17 연구성과물 55 56 정부출연 21

18 오픈액세스학술지 55 57 오픈액세스운동 20

19 설문조사 54 58 인터뷰 20

20 전자학술지 54 59 dCollection 19

21 간호학 49 60 구글스칼라 19

22 학회 48 61 생명과학 19

23 콘텐츠 47 62 연구비지원 19

24 웹페이지 42 63 저작권보호 19

25 저자 41 64 DSpace 17

26 출판사 41 65 오픈액세스출판 17

27 구독 38 66 대학원생 15

28 정책 37 67 운영기관 15

29 오픈액세스정책 35 68 이해관계자 15

30 활성화 35 69 R&D 14

31 데이터베이스 33 70 품질 14

32 사서 33 71 운영모델 13

33 학술커뮤니케이션 33 72 OAK 12

34 공공기금 30 73 공유경제 12

35 정보공유 30 74 비운영기관 11

36 학술논문 30 75 소프트웨어 11

37 학술지논문 30 76 오픈액세스포털 10

38 대학리포지터리 29 77 과학분야 9

39 데이터 29

<표 4> 핵심 키워드와 빈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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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중심성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평균연관

성(AVGSIM), 삼각매개중심성(TBC)이 있으

며, 지역중심성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이웃중심

성(NC)이 있다. 해당 지표는 이재윤(2006b; 

2015)이 가중 네트워크의 중심성 분석을 위해 

고안한 것이다. 이재윤(2013; 2015)의 WNET 

ver 0.4.1과 NC ver 0.4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중

심성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시각화에는 NodeXL

를 사용하였다.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군집분석 결과를 보완

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계수 행렬을 가지고 통

계 프로그램인 SPSS ver 27을 사용하여 군집

분석을 실시하고 다차원 축적 지도를 작성하였

다. 다양한 분석 기법들을 상호보완적으로 사

용함으로써 지적지도의 일관성을 확인하여 지

적구조 분석 결과에 타당성을 부여하고자 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클러스터의 생성을 위하여 

계층적 응집방식을 이용하였으며, z점수화하고 

제곱 유클리디안 거리를 이용하여 와드 연결 알

고리즘으로 군집화하였다. 와드 연결 알고리즘

은 군집을 구성하는 모든 대상 간의 유클리디안 

거리의 제곱 오차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군집

을 묶어주는 기법으로 대표적인 계층적 응집방

식이다(박지연, 2013). 또한 이재윤(2007)은 다

차원 척도 지도를 생성할 때 PROXSCAL 알

고리즘을 이용하여, 상관계수를 z점수화 한 다

음 유클리드 거리를 산출하는 것이 지적구조

를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밝혔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PROXSCAL 알고리즘을 이

용하여, 상관계수를 z점수화 한 다음 유클리드 

거리를 산출하여 다차원 축적 지도를 생성하

였다.

4. 연구 결과

4.1 키워드 출현 빈도 및 유사도 분석

오픈액세스의 지적구조 분석을 위해 키워드 

출현 빈도를 분석한 결과 <표 4>에서 나타난 바

와 같이 가장 높은 출현 빈도를 나타낸 것은 ‘오

픈액세스’와 ‘학술지’로 각 288회와 249회를 보

였다. 그다음 50회 이상 출현 된 단어는 ‘기관리

포지터리’ 236회, ‘연구자’ 153회, ‘리포지터리’ 

148회, ‘대학’ 127회, ‘저작권’ 113회, ‘도서관’ 

96회, ‘이용자’ 86회, ‘기관’ 84회, ‘현황’ 77회, 

‘대학도서관’ 70회, ‘학위논문’ 57회, ‘사례조사’ 

56회, ‘출판’ 56회, ‘시스템’ 55회, ‘오픈액세스학

술지’ 55회, ‘연구성과물’ 55회, ‘설문조사’ 54회, 

‘전자학술지’ 54회로 나타났다.

키워드 출현 빈도 분석 결과 오픈액세스 분

야에서는 ‘현황’, ‘사례조사’, ‘설문조사’, ‘문헌조

사’, ‘인터뷰’ 중심의 연구 방법론이 많이 이용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 주제로는 

‘기관리포지터리’, ‘저작권’, ‘콘텐츠’, ‘오픈액세

스정책’, ‘논문처리비용’, ‘연구비지원’, ‘오픈액

세스출판’이 많은 연구자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해외 연구에서는 유일하게 

‘일본’이 20회 이상의 빈도로 출현하고 있으며, 

일본의 리포지터리 사례를 조사하고 학술정보 

공유 유통 체계를 한국과 비교하는 연구가 수

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학문 분야

로는 ‘간호학’, ‘의학’, ‘생명과학’, ‘과학분야’가 

출현하였으며, 특히 생명과학에서 학술정보 공

유 관련한 연구가 다양하게 수행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코사인 유사도 분석 결과 유사성이 가장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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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쌍은 ‘비운영기관’-‘정부출연’(0.8165)으

로 나타났으며, 값이 0.6 이상인 키워드 쌍은 총 

4쌍으로 ‘비운영기관’-‘운영기관’(0.70711), ‘구

독’-‘전자학술지’(0.70165), ‘저작물’-‘저작권법’ 

(0.6396), ‘기관리포지터리’-‘리포지터리’(0.62137) 

순으로 나타났다. 값이 0인 것을 제외하고 유사

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 키워드 쌍은 ‘메

타데이터’-‘학술지’(0.03965)로 나타났으며, 값이 

0.045 이하인 키워드 쌍으로는 ‘학술지출판’-‘리

포지터리’(0.04336), ‘일본’-‘학술지’(0.04344), ‘데

이터베이스’-‘사례조사’(0.04356), ‘오픈액세스

학술지’-‘연구성과물’(0.04454), ‘학술지출판’-‘시

스템’(0.04499)이었다. 

4.2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나타난 지적구조

동시출현단어 분석을 이용하여 다수의 군집

으로 구분함으로써 주제영역을 분석하고 시각

화하였다. PNNC 알고리즘 적용 결과 3개와 20

개의 최적 군집이 생성되었다. 이를 3개의 영역

과 20개의 세부 군집으로 구분하였다. <그림 2>

는 3개의 영역을 노드의 모양과 색깔로 구분하

였으며, 20개의 세부 군집은 세부 키워드를 병

합하여 표현하였다. 노드의 크기는 군집을 이

루는 세부 키워드 수에 비례하며, 각 세부 군집

의 군집명은 군집별 키워드 중 출현 빈도가 가

장 높은 키워드로 부여하였다.

핵심적인 주제영역이 PFnet 중앙에 위치하

게 되는데, 여기서는 ‘오픈액세스’와 ‘기관’이 

중앙에 있으며 이들은 각 4개, 5개의 군집과 연

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를 보면 ‘오

픈액세스’를 중심으로 ‘기관’, ‘학술지’, ‘저작권’, 

‘연구성과물’과 연결되어 있고, ‘기관’을 중심으

로 ‘기관리포지터리’, ‘이용자’, ‘연구데이터’, ‘웹

<그림 2> PFnet 상에 나타낸 세부 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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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오픈액세스’와 연결되어 있다. 이를 

통해 ‘오픈액세스’와 ‘기관’이 국내 오픈액세스 

분야에서 서로 다른 주제영역들을 연결하는 가

교 역할을 하는 주제영역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오픈액세스’와 ‘기관’이 그동안 국내 오픈

액세스 연구에서 활발히 연구되었던 주제임을 

보여준다. 반면, PFnet 상에서 가장자리에 있

는 ‘품질’은 비교적 연구가 덜 활발한 주제로 볼 

수 있다. 

국외의 문헌정보학 기반 오픈액세스 지적구

조와 비교하기 위해 군집별 대표 키워드를 <표 

5>와 같이 정리하였다. 연구 대상의 범위와 키워

드 추출 방식이 달라서 비교하는 데 제한점이 있

다. 국외 오픈액세스 연구 초기에는 개념, 비용, 

데이터, 검색 등의 개념 정의 위주 연구가 이루

어졌으며, 검색, 보존, 자원 등의 활용 위주 연구

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었다(김선겸 외, 2019). 

한편 국내의 오픈액세스 분야의 연구는 개념, 비

용, 출판, 정책, 저작권 등의 개념 정의와 활용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으나 계량정보학적 

접근을 통한 분석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20개의 세부 군집에 속한 키워드를 

확인하기 위해 병합을 해제하여 <그림 3>과 같

이 PFnet 상에 나타내었다. 3개의 영역을 노드

의 모양으로, 20개의 세부 군집은 노드의 색깔

로, 키워드별 출현 빈도는 노드의 크기로 표현

하였다. 다음으로 오픈액세스에 관련된 주제 

전반에 걸친 키워드들은 어떤 것들인지, 세부 

군집번호
군집별 대표 키워드

본 연구 서선경, 정은경(2013) 김선겸 외(2019)

1 기관리포지터리 open access open access

2 이용자 scholarly publishing institutional repositories

3 기관 metadata significant difference

4 연구데이터 journal article journal article

5 웹페이지 search engine electronic resources

6 수용요인 open access repositories information science

7 라이선스 open access model beats practices

8 오픈액세스운동 digital library journal citation report

9 오픈액세스학술지 long-term digital preservation

10 학술지 digital repositories undergraduate students

11 오픈액세스 scientific information search engine

12 저작권 research output content analysis

13 연구성과물 internet bibliometric analysis

14 학회 web page

15 연구기관 golden road, green open access

16 정책 open archives

17 저작권법 biomedical

18 도서관 research fund

19 전자학술지

20 품질

<표 5> 군집번호 및 군집을 대표하는 키워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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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PFnet 상에 나타낸 군집별 세부 키워드

군집에서의 핵심 키워드는 어떤 것인지를 알아

보기 위하여 중심성 분석을 시행하였다.

먼저 전역중심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대적 

삼각매개중심성과 평균연관성을 계산하였다. 

삼각매개중심성(TBC)은 해당 키워드가 다른 

키워드들 사이를 연결해주는 능력을 측정하는 

척도이며, 상대적 삼각매개중심성(rTBC)은 삼

각매개중심성 값을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정

규화한 것이다. 평균연관성(AVGSIM)은 해

당 키워드가 다른 키워드들과 전체적으로 얼마

나 근접하게 있는지를 측정하는 척도이며, 보

통 출현 빈도가 높은 키워드가 평균연관성의 

값이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중심성 분석 지표

를 이용하여 국내 오픈액세스 연구 전반에 걸

쳐 폭넓게 연결된 키워드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는 전역중심성 값을 반영하여 PFnet

로 나타낸 것이다. 상대적 삼각매개중심성 값

은 노드의 크기로, 노드 간의 링크는 키워드 동

시출현 빈도에 비례하여 연결 강도를 나타냈다. 

평균연관성의 값이 0.02 이상인 키워드는 노드

의 모양을 삼각형 형태로 표현하였으며, 상위 

10위 이상까지의 결괏값들을 살펴본 후 상위 

10위까지가 0.02 이상이므로 이것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들에 대해 살펴보면 가장 높은 전역중심성

을 보이는 ‘오픈액세스’를 비롯하여, ‘기관’, ‘연

구자’, ‘이용자’, ‘저작권’, ‘현황’, ‘학술지’, ‘활성

화’, ‘설문조사’, ‘대학’, ‘출판’은 다른 키워드들과 

폭넓게 관련되어 다루어지는 키워드들로 나타났

다. 반면, ‘오픈액세스포털’, ‘R&D’, ‘간호학’, ‘공

유경제’, ‘운영모델’, ‘과학분야’, ‘소프트웨어’는 

상대적 삼각매개중심성과 평균연관성이 낮게 나

타났기 때문에 해당 키워드들은 다른 키워드들

과의 연계가 적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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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전역중심성을 반영한 PFnet

상대적 삼각매개중심성과 평균연관성 지수 

상위 10위까지의 키워드는 <표 6>과 같다. 두 

전역중심성 지수를 비교해서 보면 키워드 상위 

3위까지는 같았으나, 4위부터 10위까지의 순위

는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삼각매

개중심성 지수의 상위 10위까지에는 키워드 ‘출

판’이 포함되어 있으며 평균연관성 지수의 상위 

10위까지에는 키워드 ‘대학’이 포함되어 있었다. 

‘출판’은 평균연관성 지수에서는 16위를 ‘대학’

은 상대적 삼각매개중심성 지수에서는 12위를 

차지하였다. 두 가지 지수 모두 전역중심성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판’과 ‘대학’도 전역

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역중심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

웃중심성을 이용하여 군집별로 영향력이 강한 

키워드를 확인하였다. 이웃중심성은 다른 노드

들에 의해 이웃으로 꼽히는 정도를 측정하며, 

최근접 이웃중심성 지수가 동률 순위가 많이 

산출되어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단점을 보완하

고자 고안된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 이웃중심성

의 파라미터 alpha는 선행연구(이재윤, 2015)

에서 권고된 대로 2.0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5>

는 지역중심성 값을 PFnet에 반영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웃중심성 값은 노드의 크기로, 노드 

간의 링크는 키워드 동시출현 빈도에 비례하여 

연결 강도를 표현하였다. 앞서 삼각매개중심성 

지수를 통해 국내 오픈액세스 분야의 각 세부 

군집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키워드를 확

인하였다. 이에 삼각매개중심성 상위 10위까지

를 기준으로 노드 ‘오픈액세스’, ‘기관’, ‘연구자’, 

‘이용자’, ‘저작권’, ‘현황’, ‘학술지’, ‘활성화’, ‘설

문조사’, ‘출판’의 모양을 다이아몬드 형태로 표

현하였다. 각 군집에서 이웃중심성 값이 가장 

큰 중심 키워드는 ‘기관리포지터리’,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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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키워드
상대적 삼각매개중심성

(rTBC, 0~1)
키워드

평균연관성

(AVGSIM)

1 오픈액세스 0.79123 오픈액세스 0.27568

2 기관 0.61228 기관 0.23921

3 연구자 0.60947 연구자 0.23127

4 이용자 0.56632 저작권 0.22867

5 저작권 0.55439 이용자 0.22315

6 현황 0.50281 학술지 0.21491

7 학술지 0.4786 현황 0.21445

8 활성화 0.47579 활성화 0.20707

9 설문조사 0.44281 대학 0.20508

10 출판 0.43228 설문조사 0.20065

<표 6> 상대적 삼각매개중심성과 평균연관성 상위 10위 

<그림 5> 지역중심성과 삼각매개중심성을 반영한 PFnet

‘기관’, ‘OAK’, ‘웹페이지’, ‘인터뷰’, ‘라이선스’, 

‘DSpace’, ‘오픈액세스학술지’, ‘학술지’, ‘오픈

액세스’, ‘저작권’, ‘연구성과물’, ‘출판사’, ‘연구

기관’, ‘정책’, ‘저작권법’, ‘도서관’, ‘구독’, ‘품질’

이었다. 해당 키워드들은 각 군집에서 핵심적

인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도출한 20개의 세부 군집과 중심성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오픈액세스 분야의 지적

구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제1군집은 ‘기관리포지터리’와 관련된 세부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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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들이다. 이들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리포지

터리의 등장과 발달, 대학도서관의 역할 변화에 

관한 키워드들로 구성된 군집으로 분류할 수 있

다. 오픈액세스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 중의 하

나로 기관 리포지터리가 있으며, 리포지터리의 

개발과 보급, 그리고 일본 등의 해외 사례조사

와 같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군집에 포함된 ‘대학’은 평균연관성 값이 높

게 나타났기 때문에 기관 리포지터리에 한정되

어 연구되는 것이 아닌 국내 오픈액세스 연구 

전반에 걸쳐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2군집은 평균연관성과 삼각매개중심성 값

이 모두 큰 ‘설문조사’, ‘이용자’가 포함되어 있

었다. ‘설문조사’는 전역중심성 값이 클 뿐만 아

니라 군집 내에서 영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

다. 이를 통해 ‘설문조사’가 오픈액세스 관련 연

구를 수행하는 데 자주 사용되는 연구 방법임

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도 오픈액세스 분야 전반에 걸쳐 수

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설문조사’와 ‘이

용자’는 링크의 굵기를 통해 연결 강도가 높은 

관계임을 알 수 있었다. 문헌들을 검토한 결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3군집은 네트워크 중심에 위치하면서, 삼

각매개중심성 값이 큰 ‘기관’이 다양한 군집과 

연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관’은 군집 내

에서 가장 큰 이웃중심성 값을 갖기 때문에 가

장 영향력이 높은 키워드임을 알 수 있었다. ‘기

관’과 ‘콘텐츠’는 연결 강도가 강한 관계이며, 

‘콘텐츠’와 ‘문헌조사’ 역시 연결 강도가 강한 

관계이다. 이를 통해 기관 리포지터리의 콘텐

츠 분석 등에 문헌조사와 같은 연구 방법이 사

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시스템’, ‘운

영모델’, ‘소프트웨어’, ‘메타데이터’로 군집이 

구성이 되어있고, ‘활성화’를 매개로 ‘설문조사’ 

주제영역과 연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연

구들에서 기관 리포지터리의 메타데이터 관리, 

공유를 통한 공동 활용, 요소 확장 등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시스템’을 중심으로 흐

르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다만, ‘기관’이

라는 출현 빈도를 분석할 때, 명사 또는 명사구 

형태로 추출하면서 다소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

워졌다. 

제4군집에서 지역중심성 값이 가장 큰 키워

드는 ‘OAK’이며, 제3군집의 ‘문헌조사’와의 링

크의 굵기를 통해 연결 강도가 강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두 키워드 간의 연관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오픈액세스코리아(OAK)에 

대한 문헌조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

타낸다. 군집의 생성 의의를 파악하기 위해 ‘연

구데이터’가 포함된 문헌들을 살펴본 결과 오

픈 사이언스 시대를 맞아 연구데이터의 관리 및 

공유 필요성을 밝히고, 오픈 사이언스를 위해 

open educational resource, open peer review, 

open source, open data로 확장해 나가야 한다

고 제언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

였다. OAK는 오픈액세스 확산을 위한 리포지

터리 개발과 보급 활동을 하는 지식협력체로서 

함께 연구가 이뤄지고 있었다.

제5군집에서는 전역중심성 값이 가장 큰 ‘웹

페이지’가 핵심 키워드이며, 제3군집의 ‘기관’을 

매개로 연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베이

스’와 ‘구글스칼라’가 강한 연결 강도를 보이며, 

구글스칼라는 오픈액세스와 밀접하게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로서 자주 언급됨을 유추해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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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제6군집에서는 ‘인터뷰’가 가장 높은 지역중

심성 값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분야’

는 제2군집의 ‘개선방안’과 강한 연결 강도를 

보이며, 과학 분야에서는 개선방안을 도출하려

는 방법으로 인터뷰를 시행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문헌들을 검토한 결과 과학 분야를 중

심으로 기관 리포지터리 수용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인터뷰, 설문조사 등의 연구 방법을 사용

하는 연구가 다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7군집에서는 ‘라이선스’가 핵심 키워드로 

나타났다. 이 군집은 세부 키워드들의 구성만

으로 생성 의의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음을 확

인하였다. 다만 제2군집의 ‘이용자’를 매개로 

연결된 것으로 보아 이용자 중에서 특히 대학

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시행되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제8군집은 ‘DSpace’, ‘dCollection’, ‘오픈액

세스운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군집의 ‘사

례조사’와 링크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1

군집에서 독립적으로 나누어진 군집으로 볼 수 

있으며, 오픈액세스 운동의 실현 방안으로써 

기관 리포지터리가 등장하였고 대표적인 기관 

리포지터리 시스템인 DSpace와 KERIS에서 

보급한 대학의 기관 리포지터리인 dCollection

을 중심으로 한 사례 조사가 시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제9군집은 삼각매개중심성 값이 큰 제10군

집의 ‘학술지’와의 연결을 토대로 생성된 군집

이며, ‘오픈액세스학술지’와 관련된 키워드로 

구성되어 있었다. 오픈액세스 학술지는 출판 

비용을 연구 지원 기관이나 저자가 부담하고 

독자에게 무료로 논문을 제공하는 방식을 차용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픈액세스학술지’와 

‘논문처리비용’, ‘논문처리비용’과 ‘연구비지원’ 

간의 높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링크의 굵

기로 알 수 있었다.

제10군집은 ‘학술지’가 가장 높은 이웃중심

성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드의 크기

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오픈액세스’를 매

개로 제11군집과 연결되어 있어 오픈액세스 연

구에서 하나의 독립적인 연구 영역으로 볼 수 

있다. 군집 내 세부 키워드인 ‘학술지’, ‘현황’, 

‘출판’이 높은 전역중심성 값을 보이므로 오픈

액세스 연구 전반에 걸쳐 학술지 현황 및 학술

지 출판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제11군집은 가장 높은 삼각매개중심성 값을 

가진 ‘오픈액세스’를 매개로 다양한 군집과 연

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10군집의 ‘학술지’, 제

12군집의 ‘저작권’과의 굵은 링크는 두 키워드 

사이 간의 높은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

다. 이 군집은 ‘오픈액세스’가 군집 내 영향력이 

가장 큰 키워드로 나타났으며, 높은 연결 강도

를 보이는 ‘연구자’, ‘학술커뮤니케이션’ 역시 

국내 오픈액세스 분야의 핵심 키워드임을 전역

중심성 값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문헌들을 

살펴본 결과 학술 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패러

다임으로 오픈액세스가 등장했으며 이와 관련

된 배경, 개념 등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

인하였다.

제12군집은 ‘저작권’은 평균연관성, 삼각매

개중심성, 이웃중심성 값이 모두 크게 나타났

다. PFnet를 통해 ‘저작권’을 매개로 제11군집

의 ‘오픈액세스’, 제16군집의 ‘정책’, 제17군집

의 ‘저작물’과 연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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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군집은 ‘저작권’과 ‘저자’ 두 개의 키워드

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작물에 대하여 저자가 

가지는 권리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13군집을 통해 공공기금으로 수행된 연구 

성과물의 오픈액세스를 위한 정책에 관한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특히 

‘연구성과물’은 제15군집의 ‘연구기관’과 높은 

연관성을 보이며, ‘연구자’를 매개로 제11군집

과 연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정부나 

공공기관의 연구기금으로 생산된 연구 성과물

들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공공 접근성을 보장

하려는 방안으로 오프액세스화 하는 것을 정책

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제14군집은 ‘출판사’가 군집 내 영향력이 가

장 큰 키워드로 나타났으며, ‘학회’, ‘이해관계자’

와 군집을 이루고 있었다. ‘학회’는 제10군집 ‘학

술지’와의 강한 연결 강도로 보아 학술지 출판

에 있어 이해관계자인 출판사, 학회 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제15군집은 ‘연구기관’, ‘정부출연’, ‘비운영

기관’, ‘운영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비운영

기관’-‘정부출연’, ‘비운영기관’-‘운영기관’은 코

사인 유사도가 높게 나타나 주제적 연관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정부출연’-‘비운영

기관’은 피어슨 상관계수에서 아주 높은 상관

관계를 보였다. 해당 군집의 생성 의의를 파악

하기 위해 문헌들을 살펴본 결과, 정부출연 연

구기관의 기관 리포지터리 활성화를 위해 운영

기관과 비운영기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

음을 확인하였다.

제16군집은 ‘정책’이 군집 내 영향력이 가장 

큰 키워드로 나타났다. 제12군집 ‘저작권’을 매

개로 하는 독립적인 연구 영역으로 볼 수 있으

며, ‘한국연구재단’이 정책 수립에 있어 많은 영

향력을 차지함을 유추할 수 있다. 

제17군집의 ‘저작물’과 ‘저작권보호’는 제12

군집의 ‘저작권’과 강한 연결 강도를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저작권법’이 군집 내 가장 영향

력 높은 키워드로 확인되었다. ‘저작권법’은 저

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고 있다. 특히 법학 분야

를 중심으로 저작권 귀속 문제, 정책 등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다.

제18군집에서는 ‘도서관’이 핵심 키워드로 

나타났다. ‘대학도서관’, ‘사서’, ‘컨소시엄’과 강

한 연결 강도를 갖고 있으며, 제19군집과 연결

된 것으로 보아 특히 대학도서관의 전자학술지 

구독 컨소시엄에 관한 연구가 오픈액세스 연구 

영역에서 하나의 주요한 세부 주제영역이라 할 

수 있다. 문헌들을 살펴본 결과 대학 도서관의 

한정된 예산과 증가하는 전자 학술지 구독료에 

대한 대안으로 도서관 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구매력과 협상력을 증진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

행되고 있었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사서’가 

함께 자주 언급되기 때문에 같은 군집을 구성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19군집은 ‘구독’과 ‘전자학술지’ 두 개의 키

워드로만 구성되어 있었다. ‘구독’은 제18군집

의 ‘대학도서관’과 강한 연결 강도로 연결된 것

으로 보아 대학 도서관에서 전자 학술지의 구

독 방식, 구독 평가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20군집은 ‘품질’과 ‘오픈액세스포털’로 구

성되어 있었으며, 오픈액세스 포털 품질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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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 만족과 재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국내 오픈액세스 연구

는 ‘학술지’, ‘저작권’, ‘리포지터리’가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한 주제영역으로 나타났다. 지금까

지 PFnet와 중심성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20

개의 세부 군집별 주제영역에 관한 내용 분석

을 수행하였다. 연구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키

워드와 군집 내 영향력이 높은 키워드를 확인

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내 오픈액세스 연구의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4.3 군집분석 및 다차원 축적 지도를 통해 나타

난 지적구조

군집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차원 축적 

지도상에 표시함으로써 키워드 간의 상관관계

를 보다 명확하게 시각화하였다. 먼저 덴드로

그램을 통해 도출된 군집 수를 기반으로 최종 

군집 수를 5개로 설정한 후 군집 내에서 출현 

빈도가 가장 높은 키워드를 군집명으로 부여하

였다. SPSS ver 27을 통해 도출된 군집 순서와 

관계없이 군집 번호를 부여하였으며, <표 7>은 

군집분석의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국외의 오픈

액세스 지적구조와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제1군집 기관리포지터리는 오픈액세스의 구

체적인 실현 방안 중의 하나로 디지털 아카이

브인 리포지터리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리포지터리는 기관에서 생산

되는 연구성과물의 수집, 배포, 보존하여 유통

하는 역할을 한다. ‘문헌조사’, ‘사례조사’, ‘인

터뷰’ 등과 같은 연구 방법을 통해 ‘개선방안’, 

<표 7> 군집분석에 의한 지적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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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하는 연구들이 수행되

었음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인 운영모델로서 

dCollection, DSpace, OAK의 시스템 개선, 상

호운용을 위한 메타데이터에 관한 연구들이 진

행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과 함께 핵심 

키워드로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미국, 독일, 영

국 등의 해외의 리포지터리 선진 사례를 조사

하여 필요성을 밝히고, 국내에 도입하기 위한 

추진 체계와 전력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오픈

액세스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면서, 연구 데

이터 등 콘텐츠가 다양화되어야 함을 제안하는 

연구가 수행되기도 하였다.

제2군집 학술지에서는 오픈액세스 학술지와 

관련한 키워드들 확인할 수 있었다. 오픈액세스 

학술지의 출판, 오픈액세스 학술지로의 전환, 

오픈액세스 데이터베이스 등 오픈액세스 학술

지의 개념과 출판 형태 등 다양한 연구가 이루

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오픈액세스 실현

을 위한 방안 중의 하나인 오픈액세스 학술지는 

논문 처리 비용을 저자로부터 충당하는 저자 지

불 모델이 일반적이다. 오픈액세스로의 변화 속

에서 저자, 학회, 출판사 등의 이해관계자에 대

한 견해 차이, 연구비 지원을 받은 연구 성과물

에 대한 오픈액세스 출판, 저자 지불 모델을 둘

러싼 논문 처리 비용 문제 등에 관한 연구가 진

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3군집 도서관에서는 전자학술지와 관련 

있는 키워드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속적인 

구독료 인상은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는 도서

관의 부담을 증가시켰으며, 이에 대응하여 도

서관들은 구매력 및 협상력을 높이고자 컨소시

엄을 구성하였다. 이 군집을 통해 전자 학술지 

구독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

었다.

제4군집 오픈액세스에서는 ‘학술커뮤니케이

션’, ‘오픈액세스운동’과 같이 오픈액세스의 등

장 배경에 관련한 키워드들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변화하는 학술 커뮤니케이션에 새로운 대

안으로 등장한 오픈액세스는 공공기금으로 이

루어진 연구 성과의 자유로운 이용과 접근을 

위해 오픈액세스 출판을 수행하도록 하는 정책

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동향을 알 수 있었으며, 

이에 공중의 접근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엠바

고 기간이 지나면 오픈액세스로 출판될 수 있

도록 하는 정책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제5군집 저작권은 오픈액세스 개

념의 등장과 함께 꾸준히 연구되고 있는 주제영

역이다.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장려함과 동

시에 연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연구가 특

히 법학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국외의 문헌정보학 기반 오픈액세스 지적구

조는 기관 리포지터리의 필요성과 활용 등의 

연구, 계량정보학적 접근을 통한 분석, 검색 및 

인용 분석과 같은 다양한 질적 평가, 개념과 출

판 형태 및 영향력지수 등의 학술지 관련 이슈, 

학술 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의 오픈액세스 등장에 관한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선겸 외, 2019). 군집분석을 통해 나

타난 국내의 군집별 주제는 국외와 비교했을 

때 대체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군집

을 구성하는 키워드는 차이가 있다. 이는 연구 

기간의 차이와 문헌정보학 외 학문 분야의 포

함 여부가 세부 키워드의 차이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있다. 국내의 전 학문 분야 기반 오픈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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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지적구조는 기관 리포지터리터의 운영모델, 

활성화, 개선방안, 사례연구 등의 연구, 오픈액

세스 학술지 출판과 비용에 관한 정책 연구, 오

픈액세스 운동의 등장 배경, 현황에 관한 연구,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및 법률에 관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제5군집 저작권은 국내 

오픈액세스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주

제영역이라 할 수 있다. 반면, 계량정보학적 접

근을 통한 분석 오픈액세스 학술지의 영향력지

수 등의 연구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군집분석 결과를 다차원 축적 지도에 

표시하여 키워드 간의 주제적 연관성을 보다 

명확하게 살펴보았다. 키워드 간의 복잡한 관계

를 2차원의 공간에 단순하게 시각화함으로써 

지적구조를 밝히고 해석하는 데 유용하다. 다차

원 축적 지도 생성 결과 스트레스 값은 0.04234

로 나타나 Kruskal(1964)의 스트레스 값 기준

으로 지도 표현의 적합도는 ‘매우 좋다’이었다. 

이를 <그림 6>과 같이 군집분석 결과에 따라 군

집별로 모양과 색을 다르게 표현하였으며, 점

선으로 각 군집별 영역을 표시하고 군집명을 

표기하였다. 

<그림 6>의 다차원 축적 지도를 살펴보면 피

어슨 상관계수 행렬에서 아주 높은 상관관계를 

지닌 키워드 쌍인 ‘구독’-‘전자학술지’(0.93537), 

‘정부출연’-‘비운영기관’(0.93045), ‘리포지터리’-

<그림 6> 다차원 축적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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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리포지터리’(0.908011) 등은 다차원 축적 

지도상에서 상대적으로 가까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미한 상관관계를 지닌 ‘오픈

액세스출판’-‘정부출연’(-0.13989), ‘오픈액세스

출판’-‘소프트웨어’(-0.09551), ‘저작권보호’-‘구

독’(-0.0937) 등은 다차원 축적 지도상에서 양

극단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차원 축적 지도상의 키워드 위치는 

키워드 간의 상관관계에 따라 나타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도의 x축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좌측에 있

는 키워드 ‘전자학술지’, ‘컨소시엄’, ‘대학도서

관’, ‘논문처리비용’, ‘전환’, ‘학술논문’, ‘오픈액

세스학술지’ 등은 제3군집인 도서관과 제2군집

인 학술지의 세부 키워드들이다. 반면, 우측에 

있는 ‘대학원생’, ‘사례조사’, ‘연구성과물’, ‘콘텐

츠’, ‘저작권법’, ‘저작권보호’ 등은 제1군집인 

기관리포지터리와 제5군집인 저작권의 세부 키

워드들이다. 마지막으로 중앙에는 ‘오픈액세스

운동’, ‘학술커뮤니케이션’, ‘정책’ 등 제4군집인 

오픈액세스의 세부 키워드들이 두루 분포되어 

있었다. 

지도의 y축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상단에는 

‘구독’, ‘품질’, ‘사서’, ‘구글스칼라’, ‘이해관계

자’, ‘오픈액세스포털’, ‘운영모델’, ‘개선방안’ 등 

제3군집인 도서관과 제1군집 기관리포지터리

에 속하는 키워드 일부도 분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앙에는 제2군집 학술지, 제4군집 

오픈액세스, 제1군집 기관리포지터리의 키워드 

대부분이 분포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

는 ‘저작물’, ‘공유경제’, ‘학술논문’, ‘저자’, ‘학

술지논문’, ‘연구데이터’, ‘운영기관’ 등 제5군집 

저작권에 속하는 키워드들이 분포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좌우의 연구 주제가 x축을 기준으로 

확연히 구분되는 것과 달리 y축을 기준으로는 

연구 주제들이 두루 분포되어 있어 특별한 차

별성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제5군집에 속한 ‘학

위논문’은 ‘저작권’과 함께 연구되지만, ‘대학리

포지터리’, ‘dCollection’, ‘DSpace’와도 함께 연

구되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제1군집과 가깝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4군집에 속한 ‘데이터’

와 ‘대학’은 ‘오픈액세스’와 함께 연구되지만, 

‘기관리포지터리’, ‘리포지터리’, ‘콘텐츠’와도 함

께 연구되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제1군집과 가

깝게 있다. 키워드 ‘현황’ 역시 제4군집의 ‘오픈

액세스’의 연구 방법론으로 사용되지만, ‘오픈

액세스학술지’, ‘오픈액세스정책’, ‘오픈액세스

출판’에서도 사용되는 연구 방법론이기 때문에 

제2군집과 가깝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해당 키워드들이 오픈액세스 연구에 있어 

보편적으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

다차원 축적 지도에 점선으로 표시한 군집별 

영역을 살펴보면, 제5군집인 저작권은 다소 먼 

거리의 키워드가 같은 군집으로 묶여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 대상이 되는 논문들을 살

펴본 결과 ‘라이선스’는 제3군집인 도서관에 속

하는 키워드들과 더 많이 등장했음을 확인하였

다. 이처럼 다차원 축적 지도상에서는 어울리

는 차원에 위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군집분석

에서는 어울리는 연구 주제가 아닌 군집에 속

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군집분석의 방법과 

군집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군집분석이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군집

분석의 결과와 다차원 척도 분석의 결과를 함

께 고려하여 해석하는 것이 지적구조를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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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있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다차원 축적 지도상에 나타난 위치와 군집분석

을 함께 고려하여 국내 오픈액세스 분야의 세

부 주제영역이 어떤 지적구조로 되어 있는지 

파악하고자 했다.

4.4 종합 분석

지적구조를 시각화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군

집분석과 다차원척도법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수십 개 이상의 개체를 2차원의 다차원 축적 지

도로 표현할 때 세부 구조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실제 가까운 개체와 지

도상 가까운 개체가 일치하지 않아서 군집분석

의 결과를 다차원 축적 지도상에 표현했을 때 

구불구불하게 그려지는 경우가 나타나기 때문

에 군집분석과 다차원척도법의 대안으로 네트

워크 분석을 하거나, 세 가지 분석 기법을 병행

하여 각 기법의 단점을 보완하여 분석하기도 

한다(이재윤, 2006a).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분석 기법을 병행하여 국내 오픈액세스 

분야의 지적구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나타난 3개 영역과 군

집분석을 통해 형성된 5개 군집의 세부 키워드

들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네트워크 분석에 의한 3개의 영역과 군집

분석에 의한 5개의 군집을 비교할 때, 세부 키

워드는 80.52%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트

워크 분석을 통해 나타난 제1영역과 군집분석

을 통해 형성된 제1군집의 세부 키워드가 거의 

일치하였고,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나타난 제2

영역과 군집분석을 통해 형성된 제2군집, 제4

군집, 제5군집이 세부 키워드가 거의 일치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나타난 제3

영역과 군집분석을 통해 형성된 제3군집의 세

부 키워드가 거의 일치했다.

네트워크 분석 키워드 군집분석
중심성 지수 순위

삼각매개중심성 평균연관성

제1영역

기관리포지터리

제1군집

대학리포지터리

리포지터리

사례조사

일본

이용자 4 5

개선방안

정보공유

설문조사 9 10

기관 2 2

활성화 8 8

문헌조사

콘텐츠

소프트웨어

메타데이터

<표 8> 분석 기법에 따른 군집의 세부 키워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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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분석 키워드 군집분석
중심성 지수 순위

삼각매개중심성 평균연관성

제1영역

운영모델

제1군집

시스템

연구데이터

OAK

수용요인

생명과학

인터뷰

과학분야

대학원생

DSpace

dCollection

데이터베이스

제2군집구글스칼라

의학

오픈액세스운동

제4군집대학 9

웹페이지

공유경제

제5군집라이선스

R&D

제2영역

전환

제2군집

간호학

연구비지원

논문처리비용

오픈액세스학술지

오픈액세스출판

학술지 7 6

학술지출판

출판 10

학술논문

학술지논문

저자

학회

이해관계자

출판사

한국연구재단

오픈액세스정책

공공기금

제4군집

데이터

현황 6 7

오픈액세스 1 1

연구자 3 3

학술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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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다차원 축적 지도상에서 제2군집, 제

4군집, 제5군집은 가까이에 있고, 제1군집과 제

3군집과 뚜렷히 구분되어 있다. 중심성 분석을 

기반으로 평균연관성 값이 높은 키워드 ‘오픈

액세스’, ‘현황’, ‘연구자’, ‘대학’, ‘저작권’, ‘활성

화’, ‘기관’, ‘이용자’, ‘설문조사’는 다차원 축적 

지도 중앙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키워드들이 국내 오픈액세스 분야 전반에 걸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

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적지도의 일관성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결과를 종합해 보면 2003년

부터 2020년까지 전 학문 분야에서 수행된 국

내 오픈액세스 분야의 핵심적인 연구 영역은 

오픈액세스 출현에 관한 개념적인 연구 영역, 

대학 리포지터리를 중심으로 하는 리포지터리 

활성화, 개선방안, 사례조사에 관한 연구 영역

과 오픈액세스 학술지와 논문의 출판, 정책 수

립, 현황조사에 관한 연구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편, 국외 오픈액세스 분야의 핵심적인 연

구 영역은 오픈 액세스 기반의 학술 출판을 둘

러싼 연구들을 중심으로 기관 리포지터리에 관

한 연구 영역, 오픈 액세스 저널과 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실시되는 계량정보학적 연구 영역(서

선경, 정은경, 2013)과 학술 커뮤니케이션을 중

심으로 하는 기관 리포지터리, 오픈액세스 저

널과 이에 대한 분석 영역(김선겸 외, 2019)으

로 구분되었다. 기관 리포지터리, 오픈액세스 

학술지와 같이 큰 줄기는 비슷하지만 국내 오

픈액세스 연구는 계량정보학적인 분석과 오픈

액세스 학술지의 영향력지수 등의 연구는 부족

하다고 볼 수 있다.

네트워크 분석 키워드 군집분석
중심성 지수 순위

삼각매개중심성 평균연관성

제2영역

정책 제4군집

저작권

제5군집

5 4

저작권법

저작권보호

저작물

연구기관

제1군집

정부출연

운영기관

비운영기관

연구성과물

제3영역

도서관

제3군집

대학도서관

사서

컨소시엄

전자학술지

구독

품질

오픈액세스포털 제1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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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2000년대 초부터 발전해 온 오픈액세스 분

야는 꾸준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 기관 리포지

터리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에 관한 연

구, 리포지터리에 대한 사용성 평가, 공공기금

으로 연구된 연구 성과물에 대한 오픈액세스 

정책, 오픈액세스 출판을 위한 논문 처리 비용 

지원 방안 등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약탈적 학술지에 관한 연구

도 이뤄지고 있다. 현시점에서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논의

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동시출현빈도 행렬을 이용해 

네트워크 분석, 군집분석, 다차원 축적 지도를 

통해 국내 오픈액세스의 지적구조를 실증적으

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네트워크 분석을 시행

하여 패스파인더 네트워크를 생성하고 병렬 최

근접 이웃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국

내 오픈액세스 분야의 주제영역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중심성 분석을 통해 연구 전반에 걸

쳐 나타나는 키워드, 군집별 가장 영향력이 있

는 키워드를 확인했으며, 패스파인더 네트워크

에 반영하여 시각화하였다. 이후 피어슨 상관

계수 행렬을 이용해 군집분석을 실시하였고, 

다차원 축적 지도상에 표시함으로써 키워드 간

의 주제적 연관성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었다.

‘오픈액세스’를 주제로 하는 학술논문과 학

위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 대상

이 되는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학술 DB인 

KCI와 RISS를 선정하였다. ‘오픈액세스’, ‘오

픈 억세스’ 등의 유의어를 포함하여 검색을 진

행하였으며, 학술논문 98편, 학위논문 26편으

로 총 124편의 논문이 수집되었다. 논문명과 초

록에서 키워드를 추출하였으며, 키워드 정제과

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1,157개의 유의미한 키

워드를 추출하였다. 출현 빈도 7회 이상의 키워

드들을 대상으로 가중치(TFxIDF)를 계산하

여 값이 0.004 이상인 키워드 77개를 최종 핵심 

키워드로 선정하였다. 이후 동시출현빈도 행렬, 

코사인 유사도 행렬, 피어슨 상관계수 행렬을 

생성하였다.

코사인 유사도 행렬을 이용해 키워드 간의 

관계를 패스파인더 네트워크로 분석하고, 병

렬 최근접 이웃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적용

하여 군집분석을 시행하였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 제1군집 기관리포지터리, 제2군집 이용

자, 제3군집 기관, 제4군집 연구데이터, 제5군

집 웹페이지, 제6군집 수용요인, 제7군집 라이

선스, 제8군집 오픈액세스운동을 포함하는 제

1영역과 제9군집 오픈액세스학술지, 제10군집 

학술지, 제11군집 오픈액세스, 제12군집 저작

권, 제13군집 연구성과물, 제14군집 학회, 제

15군집 연구기관, 제16군집 정책, 제17군집 저

작권법을 포함하는 제2영역 그리고 제18군집 

도서관, 제19군집 전자학술지, 제20군집 품질

을 포함하는 제3영역으로 구분되어, 3개의 영

역과 20개의 세부 군집을 생성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삼각매개중심성과 평균연관성을 측정한 결

과 전역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는 ‘오픈액세스’, 

‘기관’, ‘연구자’, ‘이용자’, ‘저작권’, ‘현황’, ‘학술

지’, ‘활성화’, ‘대학’, ‘설문조사’, ‘출판’으로 나

타났다. 전역중심성 측정을 통해 해당 키워드

들이 다른 키워드들과 광범위하게 연결되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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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며, 국내 오픈액세스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웃중심성을 

측정한 결과 각 군집 내 영향력이 높은 키워드들

은 ‘기관리포지터리’, ‘설문조사’, ‘기관’, ‘OAK’, 

‘웹페이지’, ‘인터뷰’, ‘라이선스’, ‘DSpace’, ‘오

픈액세스학술지’, ‘학술지’, ‘오픈액세스’, ‘저작

권’, ‘연구성과물’, ‘출판사’, ‘연구기관’, ‘정책’, 

‘저작권법’, ‘도서관’, ‘구독’, ‘품질’인 것으로 나

타났다. 지역중심성 측정을 통해 해당 키워드

들이 각 군집 내 핵심 키워드임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후 군집분석을 실시하였고, 군집분석 결과 

5개의 군집으로 구분되었다. 각 군집은 국내 오

픈액세스 분야에서 어떠한 연구들이 진행되었

는지를 나타낸다. 제1군집 기관리포지터리에서

는 리포지터리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들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제2군집 학술지에서는 오픈액세

스 학술지와 관련된 연구가 수행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제3군집 도서관에서는 전자 학술

지 구독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제4군집 오픈액세스에서는 오픈액세스

의 등장 배경에 관련한 연구와 오픈액세스 정

책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제5군집 저작권은 저작

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장려함과 동시에 연구자

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군집분석의 결과를 다차원 축적 

지도에 표시한 결과 키워드 대부분은 군집별로 

구분되어 위치했으며, 제3군집 도서관과 제2군

집 학술지는 좌측에, 제1군집 기관리포지터리

와 제5군집 저작권은 우측에, 제4군집 오픈액

세스는 중앙에 위치하여 경계가 명확히 드러났

다. 이는 제4군집 오픈액세스에 속한 키워드들

은 국내 오픈액세스 연구 전반에 걸쳐 자주 사

용되며, 다른 군집의 모든 키워드와 상관관계

가 높고 핵심이 되는 주제영역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네트워크 분석에 의한 3개의 영역과 군집분

석에 의한 5개의 군집을 비교할 때, 세부 키워드

는 약 80% 일치하였다. 이는 분석 방법의 차이

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럼에도 높은 유

사도를 보인다. 이것은 국내 오픈액세스 분야의 

지적구조를 규명할 때 네트워크 분석에 의한 지

적지도와 군집분석에 따른 다차원 축적 지도 모

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2003년부터 2020년까지 전 

학문 분야에서 수행된 국내 오픈액세스 분야의 

핵심적인 연구 영역은 대학 리포지터리를 중심

으로 하는 리포지터리에 관한 연구 영역과 오

픈액세스 학술지와 논문의 제반 사항에 관한 

연구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동시

출현단어 분석을 통해 국내 전 주제 분야에서

의 오픈액세스 연구 경향을 나타내는 지적구조

를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

의 연구 방향성 모색에 기초 자료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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